
섬유품의 수입 제한 철폐로  

미국 시장에서 중국의 면 바지 우위 

연간 76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 어패럴 시장에서, 2005년 1월부터 수입 할

당이 없어지자, 전 세계의 어패럴 업계는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. 수입 할당

이 없어진 후로는 미국 어패럴 시장에서 특히 면 바지의 경쟁이 격심해질 

것으로 내다보고 있다. 

미국의 소매 업자들은, 2003년에 70여개 나라나 지역으로부터 20억벌 이상

의 진즈 팬츠를 비롯한 각종 면 바지를 수입하고 있는데, 이는 미국 어패럴 

제품 수입의 약 1/10을 차지하고 있다. 미국의 소매 업자는 5년 후에는 수입

해 오는 나라 중 10개국 정도가 줄어들 것이며, 중국산 면 바지가 미국 시장

의 약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. 

미국에서 바지류의 생산이 1980~90년대에 크게 줄어들어, 이 사업이 남미

로 옮겨갔다. 현재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바지의 1/3이 멕시코(Mexico), 도미

니카(Dominica), 온두라스(Honduras), 과테말라(Guatemala), 니카라과(Nicaragua)

와 같은 중남미 여러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들이며, 이들 지역에서 미국으로 

수출하는 바지도 생산하고 있는데, 약 25만명이 일하고 있다고 한다. 

중국은 섬유 무역에서 할당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큰 혜택

을 받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중국은 브래지어, 구두, 완구, 자전거 등의 미

국 시장에서도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. 미국의 2004년도 중국산 바

지 수입 할당은 2,800만 벌로서 미국의 1주일 소비량과 같다. 중국은 감당할 



수 있는 규모의 생산 용량을 갖고, 저코스트로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, 

융자도 받기 쉬운 좋은 조건으로 경영함으로써 각종 어패럴 제품을 저렴한 

가격으로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. 

리즈 크레이본의 시장 부문 조사 담당자는, 2010년에는 미국 시장에서 어

패럴 제품의 80%를 중국 제품이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. 

저렴한 노동 코스트의 우위성을 이용하고 있는 아이티(Haiti)의 대규모 어

패럴 메이커는, 현재 아이티의 1인 1주일의 임금은 16달러 수준이고, 중국은 

15달러 수준인데, 이 임금은 상승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, 노동 집약형 산업

은 앞으로 아이티로 옮겨올 것으로 예측되며, 남미의 산티아고(Santiago)에서 

최종 가공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코스트의 30%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. 이

와 같은 조건으로 하면 아이티는 중국보다도 코스트를 절감시킬 수 있을 것

으로 보고 있다. 

미국의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2003년과 같이 중국산의 일부 어패럴

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. 중국도 불확정적 요소에 

의하여 어패럴 시장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위협하고 있어, 예측대로 안 될 가

능성도 있을지 모른다는 견해도 있다. ♣  


